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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외 화 문제행동의 하 발달경로에 미치는 기질의 효과:

잠재성장혼합모형(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분석을 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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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기질이 외 화 문제행동의 하 발달 경로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고자 수도권 지

역에 등록된 어린이집 12기 의 만 3세-5세 유아 197명(남-102명, 여-95명)의 부모를 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3회 측정한 자료를 분석하 다. 동시 집단 시계열 설계를 활용하여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과 험회피 기질을 측변인으로 투입한 잠재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용한 결

과 3가지 하 발달경로가 확인되었다. 기치와 변화율을 고려하여 각각 ‘ 간-유지’(51명,

26.5%)경로, ‘낮은-유지’(137명, 68.8%) 경로, 그리고 ‘높은-증가’(9명, 4.7%)경로라 명명하 다.

이들 세 경로는 유아의 자극추구와 험회피 기질의 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는 종단 연구를 분석할 때 개인의 변화에 따라 잠재된 하 경로를 확인할 필요성

과 기질이 보다 극 으로 활용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와 제한 이 논

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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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는 언어, 인지, 사회 행동, 운동 발

달, 래 계와 자율 인 행동이 발 되는

등 여러 가지 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

다.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유아는 유능감

을 느끼기도 하지만 응상의 문제를 야기하

게도 된다. 이러한 문제들 상당수는 일시

이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Campbell, Shaw, & Gillom, 2000), 어

떤 경우에는 학령기에까지 지속되기도 하고

( : Campbell, Pierce, Moore, Marakovitz, &

Newby, 1996; Shaw, Winslow, & Flanagan, 1999),

심지어는 이러한 문제들이 성인기까지 지속되

기도 한다(Moffit, 1993). 유아기 심리 부 응

의 발 률이 지 않고, 그것이 이후의 응

에 미치는 향이 지 하기 때문에 아동기의

응 문제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시

기 아동의 응을 체계 으로 돕기 해서는,

가능하다면 심리 부 응의 시간에 따른 경

과가 각기 어떻게 다른지, 특히 문제행동의

수 이 지속 으로 높은 집단과 일시 으로만

높은 집단, 심각해지거나 차로 양호해지는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경로를 확인하여

개입의 방향을 정하기 해서는 동일 상을

반복 으로 측정하여 이들의 행동이 어떠한

발달을 보이는 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Loeber & Farrington, 1994). 그러나 방법론

인 제한으로 인해 반복 자료의 장 을 살리

지 못해 발달경로 악에 제한이 있었다( :

Campbell & Ewing, 1990 등). 그러다가 잠재성

장곡선모형(Willet & Sayer, 1994), 계 선형

모형(Bryk & Raudenbush, 1992) 등 종단자료 분

석방법의 비약 인 발 에 힘입어 련 연구

물들이 축 되고 있다. 최근의 종단 연구의

흐름은 크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연구

표집 내 상들에게서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하나의 기치(intercept)와 변화율(slope)을

산출하는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분석과 서로 다른 발달 경로의 형태를

기치와 기울기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하는

잠재성장혼합모형(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분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잠재성장혼합모

형 분석을 통해 연구 표집 내 질 으로 상이

한 하 집단, 즉 잠재계층(latent class)과 그 구

성원을 확인하게 된다. 최근에는 품행 문제나

주의력 등 단일 문제행동과 특정 문제로 국한

하지 않은 범 한 외 화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에 해 질 으로 다른 하 잠재계층을

밝힌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아기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를 밝히려는

연구는 품행문제와 반사회 문제를 보이는

상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기에

는 남아를 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그것

은 유아기에 시작된 공격 인 행동문제가 안

정 이며, 아기부터 학령 기는 이후의

응에 있어서 매우 결정 이고, 심각한 품행문

제는 치료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기의

응 문제가 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회가

감당해야 할 가가 크기 때문이다(강지 ,

2009, 재인용).

유아기부터 학령기 기를 포함하는 연령

의 하 발달경로 연구를 살펴보면, 먼

Shaw, Gillom, Ingoldsby와 Nagin(2003)이 284

명의 소득 가정 남아의 2-8세 자료를 상

으로 품행장애에 해 4개의 발달경로를 확인

한 연구가 있다. 이들은 ‘문제가 지속되는’

(persistent group, 6%), ‘높은 수 에서 감소하

는’(high level desister trajectory, 38%), ‘ 간 수

에서 감소하는’(moderate-level desister trajectory,

42%), ‘지속 으로 문제수 이 낮은’(per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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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trajectory, 14%) 경로를 확인하 다. Shaw,

Lacourse과 Nagin(2005)은 도시의 소득 가정

1.5세-10세 아동을 상으로 품행 문제에 하

여 발달 경로를 추 하 다. 이들은 품행 문

제에 해서 ‘만성 인’(chronic, 6.7%), ‘평균

수 에서 감소하는’(medium decline, 49.9%), ‘

간 수 에서 감소하는’(moderate desister, 33.2

%), ‘낮은 수 을 유지하는’(low, 10.1%) 경로를

확인하 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 으로 품행

문제가 지속 으로 높은 경로가 확인되었고,

그 비율은 략 표집 내 6-7% 정도에 해당되

었다.

유아기 후기와 아동기를 다룬 연구에서는

Schonberg와 Shaw(2007)는 만 5세, 6세, 8세 10

세, 12세 남아 294명을 상으로 품행문제에

한 하 발달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들은 ‘만성 인’(chronic), ‘높은 수 에서 감

소하는’(high desisters), ‘때때로 규칙을 어기

는’(occasional rule-breakers), ‘품행 문제가 없

는’(abstainers) 경로 등 4개의 이질 인 집단을

확인하 다. Ingoldby, Shaw, Winslow, Schonberg,

Gillom과 Criss(2006)는 5세-11세 소득 남아를

상으로 품행장애의 발달경로를 추 한 결과,

‘ 간 수 에서 증가하는’(moderate/increasing,

7.3%) ‘높은 수 에서 감소하는’(high/decreasing,

14.4%), ‘낮은 수 에서 감소하는’(low/

decreasing, 55.1%), ‘낮은/안정 인’(low/stable,

23.2%) 경로가 확인되었음을 보고하 다.

Ingoldby 등(2006)의 연구에서는 ‘ 간 수 에

서 증가하는’ 경로가 하나의 이질 인 잠재계

층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 특징 이다. 의

네 연구는 모두 소득층의 남아만을 상으

로 하 다는 제한 을 공유한다.

Hill, Degnan, Calkins와 Keane(2006)은 2세 남

녀 유아 383명을 상으로 외 화 행동의 경

로를 3년 동안 추 하여 발달 경로를 확인하

다. 이들은 남녀 유아 모두에게서 외 화

문제행동 수 이 각 연령에서 임상수 에 속

하는 ‘만성 으로 임상수 인’(chronic-clinical,

여-11%, 남-9%), 기에는 임상수 근처

다가 이후에 임상수 이하로 하되는 ‘

임상 수 ’(subthreshold, 여-22%, 남-39%), 2세

에 정 을 이루었다가 감소하는 ‘규 인’

(normative, 여-51%, 남-41%), ‘낮은’(low, 여

-16%, 남-11%) 경로 등 4개 유형을 확인하

다. Hill 등(2006)의 연구가 갖는 의의는 여아

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며, 성별에 구별없이 비

슷한 유형의 발달 경로를 확인했다는 데 있다.

유아기의 외 화 문제행동에 해 하 발

달경로를 확인한 연구들이 다룬 외 화 문제

행동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고, 같은 유아기라

도 연구에 포함된 연령이 모두 달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 으로 문제가 지속 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로와 지속 으로 낮은 경로

가 일 되게 보고되고 있다. 드물게는 높은

수 의 문제가 다소간 증가하는 경로 한 고

험 경로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만성화

경로에 속하는 구성원의 비율은 략 10% 미

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득의 남아를 상

으로 한 연구들에서 주로 보고되고 있어 제한

이기는 하지만 고 험(혹은 만성화) 경로와

문제가 낮은 경로 사이에 문제행동이 감소하

는 경로 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험 요

인은 크게 개인의 취약성과 환경에서 비롯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강지 , 오경자,

2009), 유아기는 다른 연령에 비해 상 으로

부정 환경의 진 향력이 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 내 인 취약성이 보다 강조되

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개인 내 인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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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 것은 기질로서 연구자들은 아동

의 기질이 정신병리에 미치는 향력에 한

심을 지속 으로 보여 왔다. 1970년 에

Thomas와 Chess는 ‘까다로운’(difficult), ‘순

한’(easy), 그리고 ‘뒤늦게 제 궤도에 오르

는’(slow-to-warm-up) 등의 3가지 기질 유형을

언 하면서 ‘까다로운’ 기질이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취약할 수 있음을 언 한 바 있다.

이 후 Caspi, Henry, McGee, Moffit과 Silva

(1995) 등은 800명의 아동을 3세부터 12년간

추 한 Dunedin 종단 연구를 통해 ‘통제 결

여’(lack of control), ‘ 근’(approach), 그리고 ‘느

리고 굼뜬’(sluggish) 등의 3가지 기질 특성을

언 하 다. 이 충동 표 을 조 하지

못하고 문제해결을 지속하지 못하며 부정

정서에 민한 속성을 지칭하는 ‘통제 결여’

기질은 남녀 아동 모두에게서 외 화 문제행

동에 한 험 요인으로 언 되었다. Caspi

등(1995)이 통제 결여라 명명한 기질 특성은

일찍이 Thomas와 Chess(1977)에 의해서 ‘까다로

운’ 기질로 묘사된 특성과 흡사하다.

최근의 종단연구 분석방법이 용된 연구에

서 드러난 기질의 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haw 등(2003)의 연구에서 기 수 이

높은 경로와 낮은 경로를 구별해주는 요인은

‘두려움 없는’(fearless) 기질 요인이 련되었고,

문제가 지속되는 경로와 높은 수 에서 감소

하는 경로 역시 두려움 없는 기질이 그 구분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에 속한 아동을 2, 3, 4, 7, 9세에

걸쳐 외 화 문제행동을 분석한 Miner와 Clarke

-Stewart(2008)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은 7세까지

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으며, 7세

이후에는 문제가 유지된다고 보고하 다. 특

히, 9세의 높은 외 화 문제행동 수 에는

유아기의 ‘까다로운’ 기질이 련됨을 밝혔

다. Mesman, Stoel, Bakermans-Kranenburg, van

IJzendoorm, Juffer, Koot와 Alink(2009) 역시 동시

집단 시계열 설계를 용한 150명의 2-5세

유아의 외 화 문제행동에 한 종단 연구 결

과 ‘까다로운’ 기질이 유아들의 높은 외 화

문제행동에 련됨을 보고하 다.

국내에서 유아기를 상으로 외 화 문제행

동의 하 발달경로를 분석한 종단 연구는 강

지 (2009)의 연구가 있다. 외 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에서 개인차를 확인한 후, 기치와 변

화율의 유사성에 따라 외 화 문제행동의 하

발달경로를 분류하여 ‘높은 수 에서 증가

하는’(high-increasing, 11.6%), ‘ 간 수 에서 감

소하는’(moderate-decareasing, 88.4%) 경로를 확

인하 다. 최 의 잠재계층이 2개임을 확인한

후 성별과 기질, 부모양육 등의 측변인을

투입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고

험 경로에는 유아의 높은 ‘자극추구’(novelty

seeking) 기질과 ‘ 험회피’(harm avoidance) 기질

이 유의미한 측력을 가짐을 보고하 다. ‘자

극추구’ 기질은 Cloninger(1974)에 의해 제안된

4개의 기질 모형 하나로,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 신호에 한 반응으로, 행동이 활성화되

는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반 한다. ‘ 험회피’

기질은 처벌이나 험신호, 혹은 보상 부재의

신호에 한 반응으로 행동이 억제되는 성향

에서의 개인차를 반 한다. 로지스틱 회귀분

석 시 모형에 투입된 두 기질요인은 고 험

경로의 측에 유의미한 향력을 가진 반면,

부모양육행동 변인은 고유한 측력을 지니지

못했던 결과를 고려한다면 유아기 외 화 문

제행동의 하 발달경로에는 기질이 요한

향력을 미치며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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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시사된다고 하겠다.

잠재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용한 국내 연구

는 유아기보다는 청소년기를 다룬 연구가 조

더 많은 상황이다. 이주 (2010)은 1,418명

의 남녀 학 1, 2학년을 상으로 우울과 비

행을 조사한 후 잠재성장혼합모형을 용한

결과, 우울과 비행의 병렬 발달상에서 성별

에 따라 서로 다른 하 발달 경로를 확인하

다. 남자집단에서는 ‘공존 증가’(4.3%), ‘비행

감소’(3.3%), ‘우울 감소’(5.5%), ‘낮은-유지’

(86.9%) 등 4개의 경로가 확인되었으며, 여자

집단에서는 ‘공존 증가’(1.4%), ‘비행 감소’

(5.5%), ‘낮은 유지’(93.1%) 집단 등 3개의 경로

가 확인되었다. 이때, 높은 자극추구 기질이

남자 ‘공존 증가’ 집단을 유의미하게 측하

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청소

년패 조사의 4- 1의 4개년 자료를 활용한

서미정과 김경연(2010)은 외 공격성에

해 잠재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용하여 남녀

모두에게서 ‘ 간수 안정형’(남 93%, 여

46%), ‘증가형’(남 2%, 여 49%), ‘감소형’(남

5%, 여 5%) 등 3개의 이질 인 잠재계층을 확

인하 다. 선행 연구에서 일 되게 보고되는

만성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 특이한데,

이에 해 연구자는 유아기 같은 보다 어린

연령이 포함되지 않은 과 공격성에 한 측

정방법상의 차이로 설명하 다. 한 이들은

외 공격성의 변화유형을 측하는 요인은

남녀 모두 자기통제력, 부모학 , 친구애착

일탈 친구로 나타났음을 보고하 다.

서울아동패 자료의 2차년도 응답자 1,673

명을 상으로 총 4회 측정한 자료를 통해 비

행행동의 발달경로를 확인한 김세원과 이 주

(2009)는 잠재성장혼합모형을 용한 결과 ‘완

만한 비행 증가’(10.7%), ‘비행 감소’(6.0%), ‘빠

른 비행 증가’(3.3%), ‘비 비행’(80.0%) 경로를

확인하 다. 이들은 비행 친구와의 과 낮

은 자존감이 고 험 경로에 일 되게 련됨

을 보고하 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잠재성장혼합

모형을 용한 청소년기와 유아기 종단연구

결과와 서구의 련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아기의 외 화 문제행동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그 변화 유형이 개인마다 상이해,

연구 집단 내 다양한 형태의 발달 유형을 보

이는 하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이 게 하 발달경로를 확인하고자 할 때

기질이 측변인으로 투입될 필요성이 시사된

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 발달경로 고

험 경로를 측하는 변인으로 기질 특성이

주요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 이주 , 2010;

Shaw et al., 2003; Miner & Clarke-Stewart, 2008

등), 특히 유아기를 다룬 강지 (2009)의 연구

에서 측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외 화 문제

행동의 반복측정치만을 범주변인으로 하 발

달경로를 추 한 후 별도로 실시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기질의 향이 검증된 바 있

기 때문이다. 방법론 으로 특정한 잠재계층

으로 분류될 확률은 부분 으로 모형에 포함

된 측변인들이 의해 향을 받게 되므로

(Muthén, 2002), 하 발달 경로 측에 유의미

한 향력을 갖는 요인은 모형에 포함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악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한 유

아의 외 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는 어떠한

하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하 발달경로들이 유아의 기질 특성에 의

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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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연구 상 차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12곳에 등록된 만 3세-만

5세 유아 총 197명(남 105명, 여 92명)의 자료

가 분석되었다. 연구의 측정은 총 3차례에 걸

쳐서 진행되었는데 1차 설문은 연구에 동의한

기 에 재원 인 유아를 상으로 2007년 4월

말에 실시되었다. 414명의 자료 응답이 부

실한 설문을 제외한 385명을 2차 설문 상자

로 선정하 다. 2차 설문은 2007년 10월말에

실시되었으며 이때 응답자는 257명으로 회수

율은 약 67% 다. 3차 설문은 2008년 4월에

실시되었는데 1차와 2차 설문조사에 응답한

유아 3차 설문에 응하지 않은 유아의 경우

화와 자우편을 동원하 으며 3차 설문조

사에서 총 239명의 자료가 수거되어 회수율은

93% 다. 최종 으로 세 번에 걸친 설문조사

에 모두 응답한 유아의 수는 239명으로 체

회수율은 약 62%로 나타났다. 수거된 239명의

자료 만 2세는 아, 만 6세는 취학 연령

에 해당하여 유아기의 특성을 악하고자 하

는 본 연구 목 에 합하지 않다고 단하여

제외하 다. 분석에 포함된 197명의 연령

성별의 분포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할 때마다 체계 탈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문제행동 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차 응답자와 탈락자간 1차 내재화 문

제행동 수 차이(t=-.45, ns)와 1차 외 화 문

제행동 수(t=-.96, ns)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

았다. 한 3차 응답자와 탈락자간 2차 내재

화 문제행동 수 차이(t=-.08, ns)와, 2차 외

화 문제행동 수 차이(t=.14, ns)도 유의미하

지 않았다. 본 연구 상에서 5세 여아의 사

례수가 상 으로 기는 하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χ2=.38, ns).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1차와 2차 3차 시기에 사용

한 척도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정리하여 표 2

에 제시하 다.

측정 역 척도 평가자 평가시기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용

K-CBCL
부모

1, 2, 3차

평가시

유아의

기질

유아용

K-JTCI
부모

1차

평가시

표 2. 각 측정 역별 사용된 척도와 평가 시기

유아의 외 화 문제행동

부모를 상으로 유아의 반 인 응과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하여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정한 CBCL 본 연구에서

는 1.5-5세 연령을 상으로 부모가 평정하도

록 제작된 유아용 CBCL을 오경자와 김 아

(2008)가 한국 으로 번역하여 표 화한 것을

사용하 다. 유아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기술

한 99개의 문항과 개인 고유의 문제를 기재한

남 여 체

3세 (3세 이상-4세 미만) 34 33 67

4세 (4세 이상-5세 미만) 34 30 64

5세 (5세 이상-6세 미만) 37 29 66

체 105 92 197

표 1. 연구 상의 연령 성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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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심각도를 표시하도록 한 3개의 문항을 합

쳐 총 10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척도

로는 정서 반응성, 우울/불안, 축, 신체증

상의 호소, 주의집 문제, 수면 문제, 공격

인 행동과 기타 문제들 등의 문제증후군 척도

가 있다.

유아용 K-CBCL은 각 문제행동 항목에 하

여 0 ( 해당되지 않는다)부터 2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 다)까지 3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서 외 화

문제행동에는 주의집 문제, 공격 인 행동문

제 척도 등 24문항이 포함되어 외 화 문제행

동 수는 각각 0-72 과 0-48 사이에 놓이

게 된다. 수가 높은 것은 문제행동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평정한 외 화

문제행동의 신뢰도는 국내 표 화 연구에서

.89로 나타났다. 유아의 외 화 문제행동은 총

3회 측정하 으며, 매 측정 시 유아용 K-CBCL

을 사용하 다.

유아의 기질

3세-6세 미취학 연령을 상으로 기질과

성격을 평가하기 하여 Goth, Cloninger와

Schmeck(2003)이 개발한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3-6)를 오 숙과 민병배(2007)

가 한국 으로 번역하여 표 화한 것을 사용

하 다. 한국 JTCI의 기질 차원은 자극추구,

험회피, 사회 민감성, 인내력 등 4개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양육자가 0 (

그 지 않다)부터 4 (매우 그 다)까지 5

리커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8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해

당 기질 성격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

내 표 화 연구에서는 내 합치도와 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4개의 하

기질 척도의 내 합치도는 .76-.87로 나타났

으며 한 달 간격으로 실시된 재검사 신뢰도는

.75-.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지속 인 향력이 보고되는 자극추구와 험

회피 기질 변인만을 활용하 다. 유아의 기질

은 1차 평가 시 한 번만 측정하 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외 화 문제행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악하되, 변화에서의 이질성

을 확인하기 하여 잠재성장혼합모형(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을 활용하 다. 자료가

갖고 있는 이질성이 직 으로 드러나지 않

고 잠재해 있을 경우에는 잠재 범주 변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혼합 모형은 이 게

직 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질성을 모형화할

수 있다는 장 을 갖고 있는 종단 연구 방법

론이다. 이를 통해 각 잠재 집단의 구성원을

측할 수 있어, 개인을 분류하여 문제가 될

발달을 기에 측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유아기라는 시기에 외 화 문제행동의 변화는

기질의 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에 아 이를

고려한 잠재계층 산출이 타당하다고 단하여

유아의 기질 두 차원을 측변인을 활용한 조

건 모형을 수행하 다.

한 만 3세 이상에서 만 6세 미만(측정의

처음 시 에서 가장 나이든 연령)이라는 발달

격차가 큰 연령 를 하나의 동일 연령 집

단으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동시

집단 시계열 설계(cohort sequential design)는 의

도 으로 결측치(missing)을 설계하여, 탈락

(attrition)을 막고 비용을 감하기 해 종

단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Ducan,

Ducan, & Hops, 1994). 본 연구에서는 1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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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범 를 갖는 3개의 동시 집단이 생성되

며, 선행 연구의 제안에 따라( : McArdle &

Anderson, 1990) 첫 번째 동시 집단(만 3세 이

상 만 4세 미만)의 두 번째 측정치가 두 번째

동시 집단(만 4세이상 만 5세 미만)의 첫 번

째 측정치와 첩되는 방식으로 설계하 다.

종단 자료 분석에는 M plus 5.0을 사용하 다.

결 과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 편차

유아의 외 화 문제행동

1차와 2차 3차 시기에 측정된, 부모가

보고한 유아의 외 화 문제행동 수의 평균

과 표 편차를 연령과 성에 따라 구분하여 표

3에 제시하 다.

유아의 외 화 문제행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와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

과를 검증하기 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부모가 보고한 유아

의 외 화 문제행동 수에서는 연령의 주효

과(F(2,191)=5.54, p<.01)가 유의미하 으며, 성

별의 주효과(F(1,191)=3.63, ns)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과 연령간 상호작용 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외 화 문제행동의 연령에 따른

사후검증 결과 만 3세에 비해 만 5세의 외

화 문제행동 수가 더 낮았다(Tukey' HSD=

3.61, p<.01).

O1 O2 O3 O4 O5

cohort1의 1차 cohort1의 2차 cohort1의 3차 - -

- cohort2의 1차 cohort2의 2차 cohort2의 3차 -

- - cohort3의 1차 cohort3의 2차 cohort3의 3차

(-) 표시는 결측치를 의미함

표 3. 동시 집단 시계열 설계

3세 4세 5세

남

(n=34)

여

(n=33)

체

(n=67)

남

(n=34)

여

(n=30)

체

(n=64)

남

(n=37)

여

(n=29)

체

(n=66)

12.76

(7.94)

10.30

(6.30)

11.55

(7.23)

10.59

(7.80)

10.13

(6.54)

10.37

(7.18)

9.03

(5.46)

6.55

(4.76)

7.94

(5.27)

12.76

(7.42)

10.27

(6.03)

11.53

(6.83)

10.44

(8.31)

9.63

(5.78)

10.06

(7.19)

9.73

(6.16)

6.76

(5.10)

8.42

(5.87)

12.44

(8.62)

8.27

(5.95)

10.39

(7.67)

10.18

(8.59)

8.97

(5.62)

9.61

(7.32)

8.05

(6.71)

6.69

(5.21)

7.45

(6.09)

표 4. 부모가 보고한 만 3세-5세 유아의 외 화 문제행동의 평균과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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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시 집단 시계열 설계를 용하여

얻은 문제행동 수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4에 제시하 다.

유아의 기질

1차 측정 시기에 측정된 유아의 기질 수

의 평균과 표 편차를 표 5에 제시하 다. 유

아의 자극추구 기질에서는 연령(F(2,191)=3.16,

p<.05)과 성별(F(1,191)=11.89, p<.01)의 주효과

가 나타나, 자극 추구 기질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높았고, 어린 연령의 유아가 나이 든

유아에 비해 더 높았다. 험회피 기질은 연

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유아기 외 화 문제행동의 하 발달 경로

외 화 문제행동의 상이한 개인 발달 경로

들 간에 기치와 변화율이 유사한 발달 경로

의 집단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되,

이러한 잠재 집단의 분류에 유아의 자극추구

험회피 기질이 미치는 향력을 고려하

여 각 집단(class)에 속하는 개인을 확인하고자

초 치

0

1차
문제행동

오차1

1

0

2차
문제행동

오차2

1

1

0

3차
문제행동

오차3

1

변 율

0
1 2

0

4차
문제행동

0

5차
문제행동

1
1

3 4

오차4 오차5

11 1 1

잠재집단
(latent class)

자극추구
질

위험 피
질

오차
1

오차
1

그림 1. 조건 잠재성장 혼합모형의 모형도

O1(n=67) O2(n=131) O3(n=197) O4(n=130) O5(n=66)

11.66(7.23) 10.97(7.00) 9.46(6.84) 9.01(6.62) 7.45(6.09)

표 5. 동시 집단 시계열 설계에 따른 외 화 문제행동의 평균과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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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혼합모형(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을 시도하 다. 모형도는 그림 1에 제시하 다.

최 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하여 모

형의 합도와 간명성의 지표, 동질 등의 지

표들을 비교하여 표 6에 제시하 다. LL, AIC,

BIC, Adj. BIC는 작을수록 더 나은 모형을

의미하며,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좋은 지표가 된다(Muthén & Muthén, 2000;

Stoolmiller, Kim, & Capaldi, 2005). Lo-Mendell-

Rubin의 조정된 χ2 검증에서는 k개의 잠재집

단 모형을 지지하기 해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이 기각되는지를 평가하는데, 이 검증에

서 p값이 유의미하면 k개의 잠재집단모형을

선택하게 된다(이주 , 2010). 이와 같은 모형

합도를 단할 수 있는 지표들과 더불어,

class=1 class=2 class=3 class=4 class=5 class=6

Log Likelyhood -1722.99 -1703.01 -1690.279 -1684.71 -1674.87 -1664.23

AIC 3469.99 3440.01 3424.558 3423.42 3413.74 3402.47

BIC 3509.39 3495.83 3496.789 3512.06 3518.80 3523.05

Adj. BIC 3471.37 3441.97 3427.094 3426.53 3417.43 3406.73

entropy N/A .80 .85 .83 .86 .83

Lo-Mendell-Rubin 검증 N/A -37.83 23.84* 17.70 13.88 18.52

n of class 1=197
1=155

2= 42

1= 51

2=137

3= 9

1= 43

2=136

3= 9

4= 9

1=115

2= 18

3= 43

4= 12

5= 9

1= 23

2= 80

3= 54

4= 10

5= 5

6= 25

N/A= 해당사항 없음. 해당 모형에서 값이 산출되지 않음.
* p<.05

표 7. 집단 수에 따른 합도 지수와 집단원 수

3세 4세 5세

유아의 기질 차원
남

(n=34)

여

(n=33)

체

(n=67)

남

(n=34)

여

(n=30)

체

(n=64)

남

(n=37)

여

(n=29)

체

(n=66)

자극추구
20.24

(8.54)

14.97

(7.10)

17.64

(8.24)

18.41

(9.46)

15.40

(9.07)

17.00

(9.33)

16.19

(8.37)

12.03

(7.61)

14.36

(8.25)

험회피
23.38

(10.72)

24.09

(9.26)

23.73

(9.96)

22.12

(7.94)

22.47

(8.64)

22.28

(8.21)

21.38

(9.00)

21.28

(7.63)

21.33

(8.36)

표 6. 연령과 성별에 따른 만 3세-5세 유아의 기질 수의 평균과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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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으로 산출된 잠재집단이 이론에 부합하

는지를 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각의 지

표들과 이론 인 설명 가능성을 토 로 연구

자는 가장 합당한 잠재집단의 수를 3개로 정

하 다.

외 화 문제행동의 하 발달경로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기치와 변화율의 평균을 표 화

된 계수로 표 8에 제시하 다. 집단 1과 집단

2는 변화율의 평균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기 수 이 시간이 지나도 그 로 유지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집단 3은 기 수

이 높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율도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수 과 변화율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집단 1, 2, 3 각각을 ‘ 간

-유지’(moderate-maintaining, 26.5%) 경로, ‘낮은-

유지’(low-maintaining, 68.9%) 경로, 그리고 ‘높

은-증가’(high-increasing, 4.5%) 경로라고 명명하

다. 추정된 하 발달경로를 그림 2에 제시

하 다.

유아의 기질이 각각의 경로를 어떻게 구분

하는 지를 알아보기 하여 다항 로지스틱 분

석이 실시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 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의 결과는 하 발달 경로 구분

후 별도의 분석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3개의

발달경로가 확인된 조건 모형에서 자동 으로

산출해 값이다. 3개의 발달경로가 각각 기

집단이 되어 산출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

과를 표 9에 제시하 다. ‘낮은-유지’ 경로가

기 집단이 되었을 때 ‘낮은-유지’ 경로와 ‘

0

5

10

15

20

25

30

35

1 2 3 4 5

측정 회차

유

아
의

외
현

화

문
제

행
동

원
점

수

class1

class2

class3

그림 2. 외 화 문제행동의 세 가지 발달 경로

외 화 문제행동

1 2 3

기수 의 평균 .807 -.588* 1.261

변화율의 평균 1.650 1.064 5.363**

* p<.05, ** p< .01

표 8. 문제행동 집단(class)별 기수 과 변화속

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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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유지’ 경로를 구별해주는 것은 유아의

험회피 기질로, 험회피 기질 수가 높을수

록 ‘낮은-유지’ 경로에 비해 ‘ 간-유지’ 경로

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낮은-유지’ 경로와 ‘높은-증가’ 경로를 구별

해주는 것은 유아의 자극추구와 험회피로

나타나, 두 기질 수가 높을수록 ‘낮은-유지’

경로에 비해 ‘높은-증가’ 경로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기 집단이 ‘높은-증가’ 경로일 때

‘높은-증가’ 경로와 ‘낮은-유지’ 경로를 구별

해주는 것은 유아의 자극추구 험회피 기

질로 두 기질 수가 높을수록 ‘높은-증가’ 경

로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높은-증가’ 경로와

‘ 간-유지’ 경로를 구별해주는 것은 자극추구

기질로, 자극추구 기질 수가 높을수록 ‘높은

-증가’ 경로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를 요약하면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 수

가 높을수록 다른 두 개의 발달경로에 비해

‘높은-유지’ 경로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험회피 기질 수가 높을수록 ‘낮은-유지’ 경

로에 비해 ‘ 간-유지’ 경로나 ‘높은-증가’ 경

로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높은-유지’ 경로에 속할 가능성은 ‘

간-유지’ 경로보다 높은 자극추구 기질과 ‘낮

은-유지’ 경로보다 높고 ‘ 간-유지’ 경로와

유사한 수 의 험 회피 기질로 설명할 수

있다.

χ2 검증 결과 세 발달경로의 성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하 발달경로

들의 성비가 비교 고른 것에 비해 ‘높은-증

가’ 경로의 구성원은 모두 남아로 나타나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세 발달경로간 성비

의 차이를 표 10에 제시하 다.

기 집단: 낮은-유지 경로

간-유지

경로

높은-증가

경로

자극추구 기질(NS) .004 .172**

험회피 기질(HA) .072* .124*

기 집단: 간-유지 경로

낮은-유지 높은-증가

자극추구 기질 -.004 .168**

험회피 기질 -.072* .052

기 집단: 높은-증가 경로

낮은-유지 간-유지

자극추구 기질 -.172** -.168**

험회피 기질 -.124* -.052

* p<.05, ** p< .01

표 9. 유아의 기질이 하 발달 경로에 미치는

향력

임상 경로

(n=51)

문제가 낮은 경로

(n=137)

만성화 경로

(n=9)
χ2

성별
남=25

여=26

남=71

여=66

남=9

여=0
8.38*

* p<.05

표 10. 외 화 문제행동의 하 발달경로별 성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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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이 외 화 문제

행동의 발달경로를 구분하는데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하여 197명의 남녀 유아

의 외 화 문제행동 수 을 6개월 간격으로

총 3회 측정한 종단 자료에 잠재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가장 요한 결과는 유아기의 외

화 문제행동의 변화 곡선을 유사성에 따라

하 경로로 구분한 결과 서로 이질 인 세

가지 발달 경로가 확인된 것이다. 외 화 문

제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

는지 그 평균값을 구하는 것은 체를 요약하

는 효과가 있지만 그 발달 함수를 따르지 않

는 개인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무리

가 따른다.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과 험회피

기질을 측변인으로 투입하여 즉, 외 화 문

제행동 수뿐만 아니라 유아의 두 기질 수

까지 고려하여 잠재 집단을 추출하고자 잠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외 화 문제행

동의 하 발달경로를 확인해본 결과, 세 개

의 하 경로가 확인되었다. 하나는 간 수

의 기치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

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로로 체

연구 상의 26.5%가 이 경로에 속했다. 두 번

째 경로는 낮은 수 의 기치에서 시작하여

지속 으로 낮은 수 을 유지하는 경로로

체 연구 상의 68.9%가 이 경로에 해당되었

다. 마지막 경로는 비교 높은 수 의 기

치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 화

문제행동 수 이 증가해나가는 경로로 이 경

로에 해당되는 유아는 체의 4.5% 다. 연구

자는 기 수 과 변화율을 고려하여 각각을

‘ 간-유지’ 경로, ‘낮은-유지’ 경로, ‘높은-증

가’ 경로라고 명명하 다.

외 화 문제행동의 고 험 경로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꾸 히 보고되어 왔었다( :

Nagin & Tremblay, 1999; Shaw et al., 2003;

Shaw et al., 2005 등). 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략 6-10% 정도의 고 험 경로가 보고되었으

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략 5%에 해당되

는 고 험 경로의 유아들은 매 측정 문제행동

수가 척도의 임상범 (64T)를 훨씬 과하

다. 부모의 보고로만 측정된 것이라는 제한

을 감안하여, 이들을 상으로 문가에 의한

체계 인 진단을 실시한 후 이들 유아의 응

을 돕는 로그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뿐

만 아니라 부모 와 교사 등 련 주변 성인을

상으로 한 교육 치료 등의 개입이 강력

히 시사된다. 아울러, 26.5%의 유아들도 임

상 수 (60T)에 근 하는 문제행동 수 을 나

타냈으므로 이들에 해서도 면 한 찰이

필요해 보인다. 한 하 발달 경로의 형태와

련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는 유아기 외 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외 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경로는 특히

소득, 유아기를 포함하는, 남아를 상으로 한

품행 문제의 하 발달경로에서 주로 보고되었

던 것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외 화 문제

행동의 경우 2세를 정 으로 차 문제행동

수 이 감소하는 것을 규 인 발달로 악

한다면( : Keenan, Shaw, 1997 등), 본 연구결

과에서 감소하는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다소 특이하다고 할만하다. 본 연구에는 남아

외에 여아도 포함되어 있고, 교육비를 보조받

는 소득층과 일반 가정의 유아가 함께 조사

되었다는 이 감소하는 발달경로가 나타나지

않은 가능성으로 제기될 수 있다. 보다 확실

하게는 연구 상의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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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포함된 연령 , 임상군인지/지역사회 구

성원인지의 차이 등에 따라 유아기의 하 발

달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구체화하는 연

구가 수행되어 본 연구 결과와 비교될 필요가

시사된다.

둘째, 외 화 문제행동의 하 발달경로를

구별하는데 유아의 기질변인이 효과 이었다.

자극추구 기질과 험회피 기질은 유아기 외

화 문제행동의 세 가지 하 발달경로를 유

의미하게 측하 다. 이러한 결과는 외 화

문제행동만을 범주 변인으로 사용해 잠재성장

혼합 모형의 무조건 모형을 검증한 강지

(2009)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자극추구와 험회피 기질

이 모형 안에 측변인으로 투입됨으로써 하

경로가 보다 세분화되었고, 이로 인해 임

상 개입이 필요한 상의 선별이나 개입

로그램면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이

기 된다. 즉, 외 화 문제행동의 고 험 경로

로 볼 수 있는 ‘높은-유지’ 경로를 보이는 유

아는 체 연구 상의 약 70%에 해당되는

‘낮은-유지’ 경로의 유아에 비해, 자극추구와

험회피 기질이 모두 높았고, ‘ 간-유지’ 경

로의 유아와 비교하여서도 두 기질 수 모두

높았다. ‘ 간-유지’ 경로의 유아는 ‘낮은-유

지’ 경로의 유아에 비해 자극추구 기질 수

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험회피 기

질 수 만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본 연구 결

과를 토 로 유아의 기질 차원과 외 화 문제

행동간 계를 종합해 본다면, 험회피와 자

극추구 기질이 모두 높은 것은 외 화 문제행

동의 고 험 경로를 매우 잘 측해주는 변인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청소년기를 다룬

이주 (2010)의 종단연구에서 높은 자극추구

기질이 남자 ‘공존 증가’ 집단을 유의미하게

측하 던 것과 잠재 로 일 분석을 용

한 이주 과 오경자(2010)의 횡단 연구에서 높

은 험회피와 높은 자극추구 가 ‘우울-비행

공존’ 집단을 유의미하게 설명하 던 것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 험회피와 자극추구 기질

이 모두 높은 유형이 내재화 외 화 문제

행동에 취약하다는 Rettew, Althoff, Dumenci,

Ayer, & Huudziak(2008)의 횡단 연구 결과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국내외의 종단과 횡단 자

료를 통한 연구에서 공통 으로 문제행동 고

험 경로에 기질이 미치는 향력이 일 되

게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매우 드문 상황이므로 유아기 문제행

동의 하 발달경로를 다룬 국내 종단연구 결

과들이 축 되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될 필요

가 있다.

유아의 기질과 련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 간-유지’ 경로는 ‘낮은-유

지’ 경로에 비해 자극추구 기질 수 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험회피 기질 수

만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는 것이다. 청소년기

이후를 상으로 한 횡단 연구물에서 자극추

구 기질이 외 화 문제행동과 련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 한창완, 2003; 임진 , 2005

등), 이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여기에는 기

질 발 에 있어서 유아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험 회피 기질이 높은

유형은 새로운 환경이나 자극 등에 한 불안

과 경계가 높은데 이것이 유아기의 특성으로

인해 고집을 부리거나 떼를 쓰는 등의 행동으

로 나타나 외 화 문제행동으로 평가될 가능

성이 있다. 이런 행동은 주의집 의 문제나

공격 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

동 때문에 외 화 문제행동으로 평가된 것과

는 다른 것이지만, 겉으로 들어나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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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마찰을 일으킨다는 에서 개입의 필

요성이 시사된다고 하겠다. 그 다면, 유아들

이 발달해감에 따라 기질 특성이 분명하게

구체화된 후 이들의 문제행동이 어떤 방향으

로 분화될 지에 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다른 두 경로의 성비와는 달리 고

험 경로에 속하는 구성원 모두 남아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선행 연구들에서

도 남아는 외 화 문제행동의 험요인으로

계속 언 되어왔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강지

(2009)이 외 화 문제행동의 고 험 경로를

측하는데 성별이 유효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1차 시기에 모에 의해 보고된

기질 수에서 연령과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

미하 다. 즉, 유아의 어머니들은 여아에 비해

남아들의 자극추구 수 이 더 높다고 보고하

다. 자극 추구 기질은 새로운 환경과 낯선

자극을 극 으로 탐색하며 모험을 즐기는

성향으로 양육자인 모는 이러한 기질 자체를

문제로 지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를 보다 명확히 해결하기 해서는 남녀를 구

분해 하 발달 경로를 확인한 후, 남녀 각각

의 고 험 경로에 해당되는 구성원의 기질

로 일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잠재성

장곡선모형의 다집단 분석을 통해 같은 고

험 경로라도 남자와 여자의 기 수 과 기울

기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해 본다면 보다 성

차에 한 보다 정교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 분석 상의 수

가 어 남녀를 구분하여 기수 과 기울기

가 동일한 지 여부를 밝히는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유아기의 외

화 문제행동의 변화 곡선에서의 개인차를 확

인하고자 하 으며, 그 결과 이를 최 화하는

세 개의 이질 인 잠재집단을 확인하 다. 본

연구 결과에 기 한 시사 을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 화 문제행동의

수 이 다른 세 개의 발달 경로를 확인한 본

연구 결과는 종단 자료를 다룰 때에는 개인의

변화에 한 평균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제한

인 정보가 제공되므로, 잠재되어 있을 수

있는 하 경로를 확인할 연구가 진행될 필요

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하 경로에 한

연구는 주의력문제나 공격성 등 외 화 문제

행동 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등의 내재

화 문제행동, 그리고 우울과 충동성의 공존

병리 등 발달정신병리학의 여러 역에 두루

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비롯해 유아

의 기질이 외 화 문제행동의 고 험 경로를

측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밝 지고 있기 때문에 발달정신병리학에

서 유아의 기질 변인을 보다 요하게 다루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

의 기질이 부모나 교사의 기질이나 병리, 양

육 행동 등 환경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

여 문제행동으로 발 해 나가는 지에 한 보

다 정교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시사된다.

셋째, 자극추구 기질과 험회피 기질이 높은

유아는 외 화 문제행동에 취약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들을 선별하고 조기 개입을 한 로

그램 마련이 시 하다.

본 연구 결과는 동시 집단 시계열 설계룰

활용하여 197명이라는 비교 소수의 만 3세,

4세, 5세 유아를 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반

복 측정하여 얻은 것이다. 동일한 분석을 실

시한 선행 연구들의 표집 크기는 200명 에서

10,000명 에까지 매우 다양하고, 의도 인 결

측치를 사용하는 동시 집단 시계열 설계를

활용한 종단 연구 결과도 드물지 않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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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10; Mesman et al., 2009 등). 표집 크기

가 크지 않지만 설계한 모형이 수렴되었고,

연구 상 내에 충분한 이질성이 내포되어 있

어 3개의 잠재계층을 산출하는 것에 한 모

형 합도 지수가 하 을 뿐만 아니라,

잠재계층에 한 이론 설명에도 무리가 없

었으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등 복잡한

모형을 검증하는 데에는 분명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본 결과는 보다 많은 유아를 상으로,

만 3세에서 만 6세에 이르는 과정의 변화를

추 한 결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잠재성

장혼합모형 검증에 충분한 사례수를 명확히

언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남녀 별도의 하

발달 경로를 검증할 수 있는 사례수를 확

보한다면 유아기 외 화 문제행동에서의 성차

에 한 정보를 비롯한 다른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외 화 문제행동

을 비롯해 유아의 기질 모두 부모 보고식 설

문지를 활용하 기에 객 인 상을 반 하

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측정 변인에 하여 찰이나 실험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유아의 기질 외에 외 화 문제행동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변인이 다양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언 되는 모의 우

울이나 양육행동 등의 환경 요인의 향력

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구의 종단 연구 경향에 힘입어 국내에서

도 종단 자료의 축 과 이를 분석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문제행동의 고 험 경로를

악하고, 이를 측할 수 있는 변인을 확인

하여 해당 구성원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 로

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요한 사회 과

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아기 문제행동의 변화를 악하고, 하 유

형에 따라 주요 측 변인이 응에 작용하는

기제를 규명하는 이론 연구와 더불어 고

험 경로에 속하는 구성원에 한 개입 로그

램을 개발하여 이를 용하고 효과를 검증하

는 노력 한 활발히 이 질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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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emperament on Predic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arly Childhood Externalizing Problem: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with Applied 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Ji Hyeon Kang Kyung 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preschoolers' developmental trajectories regarding externalizing problems

and evalu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rajectory groups and preshoolers' temperaments. We assessed 197

preschoolers, ages 3-5 (102 males, 97 females), in Seoul's metropolitan area 3 times at 6-month intervals.

Additionlly, we collected maternal reports of the preschoolers ’ behavior problems (K-CBCL) and

temperaments (K-JTCI). A 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Analysis with a cohort sequential design

revealed 3 distinct trajectories in the preschoolers'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s: the

“moderate-maintaining”, “low-maintaining”, and “high-increasing” trajectories. We determined novelty

seeking and harm avoidance significantly explained the preschoolers' 3 developmental trajectories. High

temperament levels in both novelty seeking and harm avoidance tended to differentiate between

“low-maintaining” and “high-increasing” groups, whereas only the high harm avoidance temperament was

associated with the “moderate-maintaining” trajectory. We discuss the results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longitudinal research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and suggests using 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and temperamental data for early identification of high-risk children.

Key words : externalizing problems, temperament, developmental trajectories, 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cohort

sequential design


